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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
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.  

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,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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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 내부 환경변화

• 조건부수급자 비율 감소

• 차상위계층 및 일반수급자 참여율 
확대

• 1인가구 비율 확대

• 자활기업을 통한 창업율 절대 감소

• 참여자의 근로능력 저하

• 사회서비스형사업 확대 및 시장형 
사업 감소

• 정서적 자활 중요도 높아짐

자활외부 환경 변화

• 맞춤형 급여 실시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

• 부양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생계 
수급자 확대

• 청년자활 확대 

• 신중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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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개편 반향

• 이런 변화 속에서 기본 자활사업의 갖는 한계 즉, 보충급여 및 근로의욕 저하, 취창업율 저하 등의 문제를 

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.

• 그런 변화 중 제도적인 차원에서 기초법에서 자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• 기존 자활사업 목표인 취업 및 창업률 문제, 조건수급자 참여의 조건들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

자활사업을 기초법에서 분리함.

• 즉, 근로능력이 낮은 참여자는 생계급여를 100%(‘19년 조건부수급자 약 4만명) 지급 및 지역자활센터의 

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고,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 

일반수급자(’19 약 12만명(차상위, 일반수급자, 특례자)에 대해서는 IAP, ISP를 수립하여 취창업 할 수 

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.

• 이때,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기존 250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

이루어져야 함. 지역자활센터 지역 유형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달리 부여해야 함. 센터별 획일화된 

사업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의 특성과 장점에 맞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. 

• 지역자활센터 기능별 통합도 다시 논의가 필요함. 

•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정규사업화 할 

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함. 이마 여러 센터가 사협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 및 

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•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, 이 역시도 지원기관이 종료되고 목적에 달성되지 못한 집단 

및 심사에서 탈락한 집단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연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.

• 현재까지 자활사업은 매우 복잡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서 정규사업으로 전환 또는 

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유지하는 경우(자활사례관리,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)가 많음. 이러한 사업들을, 

자활사업 20년이 되는 상황에서 정리 할 필요가 있음.

※ 국민취업지원세도 현황
Ⅰ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개월, 최대 300만원) 
Ⅱ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최대 195.4만원)

20201. 1. 1일 제도 시행 이후, 6.29. 기준 331,626명이 신청하여 261,809명(Ⅰ유형 213,976명, Ⅱ유형 47,833명)이 참여 중. 
8.6. 기준 37.6만명 신청, 29.7만명(추경 후, 60만원 예상)-6만명 탈락

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4월 8일 기준 253,020명이 신청했고,  
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심사·지급에 집중하여 184,829명에 대해 수급 자격을 인정, 이 중 118,607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

Ⅰ유형 수급자격 결정자 155,449명 중 청년(18~34세)은 90,807명으로 58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여성은 83,784명으로 53.9%

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: 월별 순참여인원(25백명): (~5월) 574, (6월) 607, (7월) 1,021, (8.1.~8.6.) 259


